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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언어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요소를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ChatGPT 유사 언어모델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합한, 정확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이용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마지막으로 ChatGPT 시대 도서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생성,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이용 및 공유, 데이터 윤리와 같은 7개 구성항목을 포함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자의 정보 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도서관은 이러한 기술의 장단점, 문제점 등에 대해 한발 먼저 고민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is language model in the era of generative AI such as ChatGPT, 

and to provide direction for data literacy education components in libraries using it.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proposed. First, the technical features of ChatGPT-like language 

models are examined, and then, it is argued that data literacy educ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accurate use of information by users using a service platform based on generative AI technology. Finally, 

for library data literacy education in the ChatGPT era, it is proposed a data literacy education scheme 

including seven components such as data understanding, data generation, data collection, data verification, 

data management, data use and sharing, and data ethics. In conclusion, since generative AI technologies 

such as ChatGPT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users’ information utilization, libraries 

should think about the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problems of these technologies first, and use them 

as a basis for further improving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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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ACRL(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은 협회 활동 및 전략적 계획 검토를 

위해 대학 및 연구도서관 분야의 학술정보서비

스에 연관된 우리 사회의 환경분석내용을 포함

하는 보고서를 2년에 한번 씩 제작, 출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학술도서

관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 기회를 제시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동향 등에 적응함으로

써 이후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적인 의사

결정이나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한 혜안을 제

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2023 환경 분석(2023 Environmental Scan)｣ 

보고서는 2023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2021년, 

2022년 두 해동안 우리가 겪었던 다양한 환경적 

변화를 분석한 가운데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향

을 줄 수밖에 없는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 환

경 분석(2023 Environmental Scan)｣ 보고서

에 따르면 고등교육과 이와 연관된 학술정보서

비스에 있어 기존의 주된 관심사였던 학술 커

뮤니케이션, 학생 평가, 인쇄물 공유와 같은 주

제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입법 개

입, 통제된 디지털 대출과 같은 디지털 금융, 디

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과 같

은 새로운 주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슈와 함께 COVID-19의 지속

적인 영향, 기술 발전의 지속적인 영향도 공통적

인 주제임을 확인되고 있다(Flierl et al., 2023).

이 보고서에서 정리한 주제 중 하나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팬데믹 이후 전 세계 학

술 교류 양상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open data and data maximization”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데이터의 공유와, 

최대한의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

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은 디지털 

전환(DX)과 연관해 해석이 가능한데 도서관

이 효율적인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이

용자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최대한

의 데이터를 공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

지털 시대에 따른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고 최

대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최적의 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동향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과 그 

하나의 사례로 짧은 기간 많은 이용자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생성형 AI, ChatGPT 서비스이다. 

2022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짧은 기간 상

당한 이용자를 끌어들임으로써 관심과 걱정,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ChatGPT의 출현과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이 

ChatGPT의 학술적 유용성에 대한 강조와 함

께 ChatGPT가 제시하는 응답에 대한 신뢰성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를 제시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10년 동안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 정보

기술 중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준 기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서 인공지능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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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때문에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술

을 활용하는데 여전히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지

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Kreinsen & Schulz, 2023). ChatGPT와 

같은 자연어 생성․응답 제공 능력은 이용자에

게 보다 친화적으로 학습을 지원해주거나 교육

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ChatGPT

가 제시하고 있는 응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 또한 상당한 수준

에 이르러 있다.

ChatGPT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생

성해서 응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의 자연스럽고 친숙한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 더욱 발전 가능하다는 것, DALL․E 2 서

비스에서 확연히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주제 또는 제시어에 대한 콘텐츠를 다양한 형

태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 등은 기존의 인공지

능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경험에 기계적 창의성

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은 ChatGPT의 활용가

능성에 대한 기대와 잠재력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여타 인공지능 모델에서 확인

한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가에 따라 

응답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콘텐츠의 생

성과 제공 과정에서 표절이나 저작권 등의 윤

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제공된 데이터

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정보의 

가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기술적 발전은 언제나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에 있어 도전이며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 빅데이

터의 출현 시에도 우리는 도전과 기회, 이를 활

용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을 고민하고 

대비해왔으며(이정미, 2013), 이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고민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의 의미와 역할이 강력하

며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 데이터가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렇듯 사회변화에 데

이터가 기반되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데이터 기반 사회라고도 부르고 있다(한

상우, 2017).

ChatGPT의 활용은 ChatGPT가 제시하는 응

답의 신뢰성을 우려한다고 하더라도 ChatGPT 

이용자의 급증과 유사한 언어모델을 활용한 생

성형 AI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이고 이

와 더불어 양질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백봉삼, 2023). 

시장의 요구는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

품화될 생성형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겠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

는 데이터를 검증과정없이 무작정 활용하기에

는 상당한 오류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의 데이

터 활용 역량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며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측면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역할을 더욱 주목해야 할 시

점이다.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정보서비스 측면에

서도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

폼의 대중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면, 이용자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더욱 더 

잘, 효과적으로, 신뢰성 높게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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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

비스 시대에 있어 ChatGPT와 같은 언어모델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문헌을 검토․정리

하여 기술적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히 활

용 가능한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

다. 문헌 고찰을 통해 ChatGPT와 최근의 데이

터 리터러시 연구 방향을 재검토하고, 도서관

이 ChatGPT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

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ChatGPT 유사 언어모델의 기

술적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ChatGPT 시대 데이터 리터

러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3. ChatGPT 시대 도서관 데이

터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요소 및 방향성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ChatGPT 유사 언어모델의 이해

ChatGPT는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모델

로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콘텐

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며 OpenAI

에서 개발해 2022년 말부터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했다(Firat, 2023). 

ChatGPT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생

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

게 생산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생성형 인공

지능 기술은 콘텐츠들을 수집, 패턴을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로 새로운 콘텐

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존의 인공지능 기

술이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와 패턴 학

습했다고 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

터를 학습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술의 결과로 기존 텍스트를 활용한 

작문, 소설 창작 뿐 아니라 그림을 그려내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된 이후 기술에 대한 관

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생성형 인공지

능 기술을 구현한 ChatGPT에 대한 이용자의 

폭발적 관심과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또

한 증가 했다(<그림 1> 참조).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대표적인 사

례는 ChatGPT, 구글 Bard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 LG 등이 생성형 인공지

능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tGPT는 스스로를 “Open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로 GPT-3.5 아키텍쳐를 기반

으로 하며 자연어 처리 기술의 최신 발전을 적

용해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보다 구

체적인 기술적 특징과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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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hatGPT 출현 이후 AI와 ChatGPT의 검색 트렌드 비교 

같다(https://chat.openai.com/?model=text

-davinci-002-render-sha). 

Bard는 일찍이 개발에 잠시 중단되었다고 알려

진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ChatGPT 

이용자의 급증과 더불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의 증폭과 함께 실험버전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Bard는 스스로를 “Google 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

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인공지능”이라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 특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https://bard.google.com/?hl=ko). 

MS의 빙 검색과 연동된 Bing챗 또한 생성

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례로 거론되기도 하지

만 이는 GP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

문에 그 기술적 특징은 ChatGPT와 동일한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정리하면 ChatGPT나 구글 Bard 같은 생성

형 인공지능 기술은 수집된 데이터와 학습 패

턴을 가지고 이용자의 질의어에 적합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일

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

다. 또한 질의어의 맥락적 분석 또한 응답 적합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언어 모델인 만큼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질의” 데이

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합한 방식으

로 학습되어 운영되는가가 응답의 질을 좌우하

게 되는 것이다. 

2.2 데이터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재접근

데이터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데이터 기반 사

회에 살고 있다는 현실적인 각성뿐 아니라 팬

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의 급증과 더불

어 랜선으로 확인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

해하고 해석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서도 더욱더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인 필요성 강조 차원에서 Carmi와 그 

동료들의 경우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충족되

지 않은 시민들의 경우 사회는 점점 데이터화

로 나아가는 반면 시민들은 오류 데이터를 파

악하거나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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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atGPT의 기술적 특징 및 내용

<그림 3> 구글 Bard의 기술적 특징 및 내용

지기 때문에 해당 사회에서 당연히 도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데이터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Carmi et al., 2020).

Pangrazio와 Sefton-Green(2020)과 같이 문

해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미래 사회의 

경제적 가치가 확보된다 강조하면서 데이터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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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사회의 대응책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Pangrazio 

& Sefton-Green, 2020).

이러한 연구들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

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지점마다의 차이는 있

지만 핵심적인 주장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사회

적 환경적 맥락과 분리할 수 없으며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이 늘어갈수록 데이터 리터러시

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는 다

양한 리터러시 개념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를 

재검토하거나 데이터 리터러시를 다양한 주제, 

대상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과정에 구현하고자 

하는 실험적 연구들의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Kreinsen과 Schulz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와 정

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들에게는 디지털 리터러시 뿐만 아니라 데이터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하게 이 세 

가지 리터러시의 통합적 접근이 교육 분야에 계

속적으로 유입되는 최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데 필수적일 것임을 강조했다(Kreinsen & 

Schulz, 2023). 

Lund와 Agbaji의 최신 논문 또한 다양한 리

터러시와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Lund & Agbaji, 2023). 이 연구

는 정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개인정보 

리터러시 및 ChatGPT와 같은 기술 리터러시

에 대해 다루면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 리터러시 

개념들이 현대 사회에서 발전하는 기술들과 함

께 어떻게 어우러지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 평가, 이해하고 활용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

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여 의미 있는 통찰력

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정보 

리터러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해하는 능

력으로 정리하였다. 더불어 Chat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

으로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고 활

용하기 위한 기술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Lund & Agbaji, 2023).

Tang과 Han(2022)은 데이터 리터러시 교

육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연구들

의 동향과 결과를 종합하여 개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데이터 리터러

시 교육의 주요 측면과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

면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데이터의 수집, 

분석, 시각화, 해석 등 다양한 단계와 기술들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영역으로 기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에는 교육 방법과 커

리큘럼의 설계, 교재 및 도구의 선택 등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데이

터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와 도전점에 대해서

도 논의하고 있는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학생들의 정보 검색 및 분석 능력 향상에 효과

적이며, 진로와 학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지만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성공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지식과 

능력, 교육 기관의 지원과 자원 등 다양한 도

전점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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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리터러시는 교육받는 사람과 교육하

는 사람 모두에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임

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Tang 

& Han, 2022). 

Pothier가 Condon과 함께 발표한 2020년 논

문은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비즈니스 주제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

용은 기업의 의사 결정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

치는 핵심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에서 사서는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개발 등 데이터 리

터러시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서

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담고 있다(Pothier & 

Condon, 2020).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능력 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

육을 통해 가능함을 강조하는 연구들(Ruedinger 

et al., 2022; Condon, Exline, & Buckley, 2023) 

또한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데이터 리터러

시의 주된 측면을 수학적 기초지식에 기반한 

수치적 데이터 이해와 활용에 더 강조점을 두

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미시적인 관점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요

소 등을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학이라는 하

나의 연구 분야에서의 대용량 데이터와 기계학

습 응용 가능성이나 한계를 서술하며 사회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연구(Leitgöb, Prandner, 

& Wolbring, 2023)도 살펴보기에 흥미로운 연

구이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사회학자

들이 기술적 지식과 주제 분야 지식을 융합하

여 기계 학습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해석하

고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이해와 기술

적 능력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실적이고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고 있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와 기계 학습 기술이 사회학 분야에 미칠 영향

력이 큰 만큼 이러한 기술들을 사회학 연구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사회학 분야에서

의 기술적 혁신이나 심도깊고 구체적인 데이터

를 근거로 하는 사회현상의 이해가 가능할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Cui와 그의 동료들(2023)은 데이터 리터러시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포함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평가는 개

인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학습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도

구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리

터러시 평가의 주요 추세와 기존 연구들의 결론

들을 정리하고 분석했으며, 결론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이지

만,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척도나 평가 도구들

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

고 있다. 학습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함

양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학습자의 차이나 교육 

방법의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도 강조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평가 도구들이 개

발되어야 하며, 데이터 리터러시 평가를 교육과

정과 교육 방법들과 융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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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주장하고 있다(Cui et al., 2023).

국내 연구들의 다수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더

불어 AI 리터러시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

공지능 시대의 필수역량으로서 AI리터러시를 강

조하는 연구(구본권, 2023; 최숙영, 2022)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초․중등 AI 교육을 위해 데이터 리

터러시를 정의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구성 요소 등을 정리한 연구(김슬기, 김태영, 

2021)도 있는데, 이 연구의 경우 현재 초․중

등 교육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

을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데이터 리터러시의 정의와 함께 데이터 수집과 

가공 능력, 데이터 분석과 해석 능력, 인공 지

능과 기술의 이해, 데이터 윤리와 개인정보 보

호 등의 주제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른 연구들이 AI 

리터러시를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분리하

여 데이터 리터러시와 별개의 것으로 정의하

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이 연구는 

AI에 관한 지식이 인공지능과 기술에 대한 이

해라는 “기술적 지식”의 이해로 다뤄져서 데

이터 리터러시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의 다른 점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듯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의 함양은 데이

터 사회의 생애능력으로서나 각 주제 분야에서

의 경쟁력으로서나 중요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데이터 리터러

시 교육을 위한 구성요소 개발이나 교육적 초점 

등은 연구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

Fontichiaro와 Johnston(2020)의 논문은 데

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중

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Fontichiaro & 

Johnston, 2020). 이 연구는 교육자들의 데이

터 리터러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

점을 맞추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그 인

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우

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결론

적으로 첫째, 교육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교육

자들이 점차 데이터의 해석과 활용, 윤리적 측

면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

과 교육 환경의 변화가 교육자들의 데이터 리

터러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 전문가들의 지도와 교육 기관의 

지원이 있을 때 데이터 리터러시를 더욱 중요

시하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셋

째,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교육

자들의 교육 경험과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했다. 교육자들이 데이터 리터러

시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에 대한 교육전문가의 사

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이나 교육전문가의 지원에 바탕을 둔 (데이터

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사전에 교육받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해석과 활용, 윤리적 측면

에 교육방향을 둘 때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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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첨단 기

술의 활용을 위한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교육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로 Fontichiaro

와 Johnston이 제시하는 세 가지 통찰력있는 

결론은 이후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hatGPT

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의 대중화를 

정보기술의 진화와 인간의 정보기술 활용에 있

어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이용자가 이

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더욱 더 잘, 효과적으로, 

신뢰성 높게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을 필요로 하는 이유일 것이다. 

3.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AI리터러시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외국어교육과 코딩교육 등에서 최근 빈번

하게 발표되고 있다(구본권, 2023). 정규 교육

에 적용한 교육적 활용과는 별도로 소셜미디어

에서도 개인이 활용한 방법과 효율성을 동영상 

등으로 업로드한 사례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3.1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현재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은 ChatGPT 

플랫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Dawa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20)는 학술

적 글쓰기에서 ChatGPT의 활용에 대해 고찰

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학생과 교수진의 흥미

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학술적 글쓰기 교육과 

기술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빠르고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표절, 저작권의 문제 또는 

정보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

기되었다(Dawa at al., 2020).

유사한 연구로 Firat(2023)은 ChatGPT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학 교육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이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GPT에 대한 학자들과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 

수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자들

은 대학 교육에서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들의 경우 이러한 기술이 자신들의 학습 경험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

는 학생들의 학습을 개선하고,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더욱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서 활

용가능하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ChatGPT

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

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

해 유의해야하고 학자들과 학생들은 ChatGPT

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학문적인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Firat, 2023). 

Shiri(2023)는 학계에서 ChatGPT 활용할 때 

침해 가능한 학문적 무결성에 대한 우려를 언

급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활용

하면 자연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질의에 적합한 콘텐츠를 쉽게 생성하지만 이로 

인해 학습자인 학생은 학문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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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학문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학생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주

장하고 있다(Shiri, 2023).

Haleem과 그의 동료들(Haleem at al., 2022) 

또한 ChatGPT를 정보 활용에 있어 혁신적인 

지원도구로 인식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나 데이터의 오․

악용의 문제, 응답의 편견이나 오류 발생의 문

제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이 

요구된다 강조하였으며 ChatGPT의 활용에 있

어 인간 중심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책임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Haleem et 

al., 2022).

생성형 AI의 관심과 더불어 대화형 콘솔을 

개발하고 활용가능하게 하는 프람트엔지니어링

(Prompt Engineering)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

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대한 

해석과 이를 이해한 가운데 명령어의 실행이나 

오류 처리 등에 있어 프람트엔지니어의 역량이 

해당 AI 서비스 플랫폼의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한 연구로 Lo(2023)의 

연구가 흥미로운데 Lo는 이 연구에서 정보 능력

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레임워크로 “프람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CLEAR(Concise, Logical, 

Explicit, Adaptive, and Reflective) 경로”라

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정보 활

용 능력 교육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학습자

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o, 2023). 

 

3.2 생성형 AI의 활용시 한계 및 문제점

앞서 검토한 연구들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분명히 그 효율성

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있

어서는 생성형 AI가 가져다 주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표절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Kirtania와 Patra(2023)는 문헌정보학 분야

의 관심 용어 약 10개를 ChatGPT에 넣어 콘

텐츠를 생성하게 한 후 웹기반 표절 탐지 서비

스를 통해 유사성 비율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생

성된 콘텐츠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사성 비율은 13%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irtania & 

Patra, 2023). 

Kirtania와 Patra의 연구결과만을 비추어보

면 생성형 AI의 활용이 인간의 창의력을 보충

해주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유사성 비율을 통한 표절 검사만

으로는 정보의 오류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그림 4>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라는 질

문에 대한 ChatGPT와 구글 Bard의 응답을 확

인한 것이다.

이 두 응답에서 명백한 정보의 오류는 대한민

국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정보이다. ChatGPT

와 구글 Bard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를 5

년, 한번 연임이 가능해 최대 2회까지 가능한 것

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제1

절 제7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ChatGPT와 구글 Bard 모두 

명백한 오류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오답이라면 바로

잡거나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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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ChatGPT와 구글 Bard의 응답예시

만 생성형 AI의 응답들은 위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그럴듯

한 가짜” 또는 “진짜같은 거짓말” 응답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커다

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용

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검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정보의 신뢰성, 개인정

보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의 함양은 지금과 같은 데이터 

기반 사회,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

스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이 가져다주는 편

의성을 영유하기 위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생성형 AI의 지속적인 개선과 성

능 향상으로 인간에 버금가는 콘텐츠 생성능력

을 제공하는 것도 기대할 바이지만 현재 우리

가 경험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

는 응답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고 이

런 이유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데이터 사

회 데이터 이용자로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 오

류의 문제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검증 역량의 

강화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탈

출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성형 AI를 활용한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정보서비스 측면에

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교육적 측면과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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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적용할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어왔다

(이정미, 2019; 김지현, 2018).

근래 들어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긴 했으나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관심과 더불어 AI 리터

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 또한 늘어가면서 AI 리터러시라

는 다소 협소한 리터러시 개념이 확산되고 있

는데 이는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지금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새

로운 첨단 기술이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AI와 같은 기술들 또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시기마다 새로운 정

보기술명과 함께 “**” 리터러시라는 이름의 협

소한 리터러시 개념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킨다

면 이는 정말 중요한 인류의 생애능력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또는 정보 리터러시)1)에 대

한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만 앞서 언급한 “**” 리터러시를 데이터 리터

러시(또는 정보 리터러시)의 하위 리터러시로

서 개념화하고,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 요

소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 또한 2023년 현재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의 구성항목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기술적 요

소로 간주하고, 더불어 도서관이 이러한 기술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적 활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4.1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정 사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의 요구는 양질의 데

이터를 가지고 상품화될 생성형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생성형 AI 서비스 플

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검증과정없이 무

작정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오류의 가능성도 없

지 않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용자 측면

에서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며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측면에

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역할을 더욱 주목해

야 할 시점이다. 

Usova와 Laws는 2021년 “Teaching a One- 

Credit Course on Data Literacy and Data 

Visualisation"이라는 논문을 통해 데이터 리터

러시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1학점 강좌의 경험

을 공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Usoba와 Laws

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

육은 필수적이며 사서들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장하면서 사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제시된 데이터 리터러

시 교육은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

별 주제는 다음 <표 1>과 같다(Usova & Laws, 

2021).

 1)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데이터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생애 능력

이라 간주한다. 다만 정보 리터러시를 보다 보편적으로 “데이터 가공된 상태의 결과물로서의 정보”로 이해했을 

때 정보리터러시 또한 저자가 주창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보 리터러시는 협

소한 개념의 다른 리터러시와 차별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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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제 

1 데이터 시각화와 기본 디자인 원칙 

2 데이터 검색 및 처리

3 차트, 그래프, 지도, 소프트웨어 사용

4 데이터로 스토리텔링하기

5 개별 학습 및 기술개발을 위한 도구

6 최종 프로젝트 발표

<표 1> 데이터 리터러시 1학점 강좌의 

차시별 주제(Usoba & Laws, 2021)

Burress와 그의 동료들은 대학교에서 데이

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수진의 관점과 교

육 접근방법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가운데 데

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주제와 연관된 6가지 주

요 개념을 식별하였다(Burress et al., 2021). 

교수진의 관점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중

요한 6가지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가치 - 데이터 리터러

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학

생들과 공유

∙데이터 윤리 - 윤리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공유

∙정보 활용 능력 및 연구과정 - 정보 활용 

능력의 주요하거나 전형적인 신념 또는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어휘를 사용

∙데이터 세트 - 데이터 세트 활용 기회 제

공을 위한 방법적 측면의 전략을 논의

∙수학 불안 - 수치, 수학 리터러시와 관련

해 학생들이 준비되어있는지 확인 

∙교수법 - 다양한 기술/교육 방법의 활용

교수진 인터뷰의 코딩 및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4개 그룹의 수정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제시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정

리를 통해 각각의 연구자와 주장하는 데이터 리

터러시 역량에 대해 종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 학자들이 주장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

표적으로 Cui와 그의 동료들이 데이터 리터러시 

평가에 관한 문헌 고찰과정에서 정리한 데이터 

역량 수준 및 대상 

∙데이터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인식
∙입문수준
∙모든 분야

∙데이터 소스 해석 비판적 평가
∙데이터 분석
∙부분적 시각화 사용한 고객별 효과적 데이터 전달

∙복잡성이 증가하는 모든 수준
∙모든 분야

∙데이터 유형 및 형식 읽기/이해
∙가설 테스트/연구질문응답
∙데이터 세트 발견, 선택, 접근, 생성

∙입문 수준
∙자연과학
∙상위수준
∙사회과학

∙데이터의 윤리적 수집/이용/인용
∙다른 정보원 및 사전 지식을 통해 다른 맥락으로 데이터 통합 및 합성

∙상위 수준
∙자연과학
∙모든 수준 
∙복합성증가

<표 2> Burress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Burress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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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 역량과 Potheir와 Condon이 경영 주

제 분야 학생들의 기업 환경에 기반한 데이터 리

터러시 역량을 분석하면서 정리한 데이터 리터

러시 역량이 있다(Cui et al., 2023; Potheir & 

Condon, 2019)(<표 3> 참조).

최근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데이터 리터

러시 교육 역량의 구성요소 살펴보면 연구자들

이 어떤 역량에 중점을 두었는가에 따라 다양

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데이터 수집(또는 추

구분 내용

Schneider
(2013)

∙확인 
∙범위
∙계획
∙비축 

∙보호
∙평가
∙관리
∙제공

Calzada Prado and Marzal
(2013)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발견/획득

∙데이터 읽기, 이해, 평가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

Ridsdale et al.
(2015)

∙데이터 발견 및 수집
∙평가/정보원 품질 확인
∙데이터 조직
∙데이터 조작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해석

∙데이터 활용 문제 확인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제시(구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인용
∙데이터 공유

Merk et al.
(2020)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변형

∙데이터 감소
∙데이터 해석

Wu et al.
(2021)

∙데이터 추출
∙데이터 표현
∙데이터 해석
∙데이터 추론

∙데이터 계량화
∙데이터 분포
∙데이터 연관성
∙데이터 무작위성

Mahardika
(2021)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평가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해석
∙데이터 실행
∙데이터 평가

Pratama 
et al.
(2021)

∙확인
∙분석
∙소통
∙평가
∙처리

∙활용
∙특정
∙실행
∙해석

Kõuts-Klemm
(2019)

∙데이터 발견
∙데이터 품질 평가
∙데이터의 맥락적 해석
∙비평 도구로 데이터 제시
∙고객의 이해와 능력, 필요 정도에 따른 취득

이정미
(2019)

∙데이터의 정의 및 범위
∙데이터 생성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데이터 이용 및 공유
∙데이터 윤리

    <표 3>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구성요소(Cui et al.(2023)과 Potheir & Condon(2019), 

이정미(2019)) 연구에서 추출/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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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견, 확인, 획득), 해석(또는 이해, 품질 확

인, 분석, 추론), 활용(또는 표현, 계량화, 소통, 

실행, 이용, 공유, 제시)과 평가(인용, 처리, 관

리)라는 네 개 단계를 필수로 하는 데이터 리터

러시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요소들이 

실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

한 후 평가하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용자가 수집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적절

한 것인지는 판단하지만 해당 데이터가 “올바

른” 데이터인지에 대한 검증단계는 명확히 제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3>은 국내외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구성

요소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듯 선행연구를 통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의 구성요소들에서 주목

할 점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요소에 관

한 최근의 연구에는 해석, 시각화, 품질 평가 등

의 구성요소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경우 검증의 단계 

자체가 데이터를 활용한 이후로 제시되고 있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데

이터를 획득하는 것만큼 데이터 획득 즉시 해

당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에 대한 검증

을 거쳐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데이터 획득-검증의 

연결 단계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에 있

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2 생성형 AI 활용 도서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 획득-검증의 

연결 단계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리터러시의 교육과정 구성은 기존의 교육과정

과 다소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교육 구성 각 단계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도식이다. 

<그림 5>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흐름도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데이터 리

터러시 교육 안에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순차

적으로만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

반적으로 각각의 구성항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순차적인 설계가 가능하지만 데이터 윤리와 같

은 구성항목은 교육과정 전 단계에 걸쳐 학습 

방법 및 내용이 설계되어야 한다. 

검토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리터러시의 

최근 연구 검토의 결과와 데이터 획득-검증의 

연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 도서관의 데이터 리

터러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 4>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제시된 교육 구성안이 강조하는 부분은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데이터 수집 이후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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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항목 내용 교육 활동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디지털 데이터, 물질적․비물질적 아날로그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유형 발견, 확인, 구분 

∙일상에서의 데이터 경험

데이터 생성
∙데이터 이용 목적 수립

∙디지털 및 아날로그 데이터 생성 및 인지

∙데이터 이용 목적 수립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유형 결정/생성

데이터 수집

∙데이터 이용 목적 구체화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수집

∙결정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수집

∙다양한 데이터 수집 플랫폼 경험

∙데이터 소스 간의 차이/장단점 확인

데이터 검증

∙수집된 데이터 해석 및 분석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데이터 활용 문제 확인

∙데이터 평가 및 오류 수정

∙수집 데이터 구분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수집 데이터 비교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이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 분석․평

가․조직․종합

∙종합된 데이터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표현

∙데이터 시각화 방법 결정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이용 및 공유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결과 데이터의 전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

∙데이터로 스토리텔링

∙데이터 통합 및 합성

∙데이터 표현/발표

데이터 윤리
∙데이터 생성～공유 전(全)단계에서 고려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

∙표절/오류 유형 및 사례

∙개인정보보호

∙인용

<표 4>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안

데이터 검증 과정을 연계해 확인한 후 데이터

를 활용하는 단계를 가짐으로써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콘텐츠의 신뢰성에 대한 검

증을 우선했다는 점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

시 교육 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문제 1: ChatGPT 유사 언어모델의 

기술적 특징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점

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 학습

의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최신 생성형 인공

지능 기술이 구현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

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맥락을 이해

하는 가운데 질의에 적합한 콘텐츠를 생성,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편의성, 이용

자 친화성이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연구문제 2: 이러한 생성형 AI는 이용자

에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검색 경험을 제공

하지만 제공된(생성된 콘텐츠) 정보의 신

뢰성, 검색 과정이나 결과에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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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다분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의 고도화로 해

결 가능하다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활용할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검증 역

량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력히 제기하는 

상황이라 인식 가능하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기반 서비스 플랫폼에 방문하여 편리

하게 활용하여 적합한, 정확한 정보를 유

용하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은 제공된 응답 결과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정보 평가 및 

검증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로 편리한 만큼 활용을 위한 이용자의 데

이터 리터러시 역량 교육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연구문제 3: ChatGPT 시대 도서관 데이

터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생성,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

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이용 및 공유, 데

이터 윤리와 같은 7개 구성항목을 포함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안을 제안하였

으며 데이터 검증의 과정을 데이터 수집 

이후 즉각적인 단계로 제시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검증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

조했다. 이 단계들은 순차적, 정형적인 단

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차 또는 전 단계로

의 복귀가 가능하지만 데이터 수집과 검증

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밖에서 이용자의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와 우려에 기반해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으로 시작된 연

구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ChatGPT를 활

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어와 코딩 

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애정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서관계의 

관심에 있는 데이터 획득과 활용에 관해서는 

획득 데이터의 신뢰성 때문에 상당한 주의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의 강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보기술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고 도서관과 이용

자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당 기술을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

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이러한 

고민은 계속되고, 도서관 현장은 이런 기술의 

도입해 어떻게 정보서비스에 활용할 것인가 하

는 활용 방법보다 활용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

를 두는 상황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이 계속된다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방향성 

또한 상실될 수밖에 없다. ChatGPT와 같은 생

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자의 정보 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면 도

서관은 이러한 기술의 장단점, 문제점 등에 대

해 한발 먼저 고민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정

보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 결과에 따른 분석이 아니

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된 연구가 아니며 지

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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